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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본 연구는 20-30대 젊은 여성을 위주로 체형인식에 따른 비만도,체형

만족도,체형관리 태도,체형관리 실태와 효과,체형관리 이후 만족도,올바

른 식행동과 잘못된 식행동 여부,체형만족도와 관심도 및 식행동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스스로의 건강 체중을 바로 알고,올바른 체형인식을 형성하

여 적절한 체중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 형성을 통해,건강관리는 물

론 나아가서는 체형관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부산 일부에 거주 하는 20-30대 여성 중 20세 이

후 한번이라도 체형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총 500

부의 설문지를 2010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 까지 배포 하여 그 중 440

부를 회수 하였으며 내용이 불완전한 설문지 33부를 제외한 40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6문항,체형관리 태도에 관한 질문 4문항,체형인식에 대한 질문 5문

항,체형관리 방법 11문항,체형관리 이후의 효과 2문항,체형관리 이후 만

족도 7문항,올바른 식행동 12문항,잘못된 식행동 3문항 등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검증하였으

며,통계처리는 SPSSWIN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체형인

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이용한 카이검증을 하였으며,체형

관리 만족도 및 식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고,문항들의 신

뢰도를 살펴보고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Cronbach's α 계수로 판단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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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연구대상자들의 신체계측의 결과는 평균 신장은 162.36cm로 나타

났고,평균 체중은 54.06kg,BMI지수는 20.90(정상)으로 나타났다.체형

인식도는 ‘보통’이 39.80%,‘살찐 편’이 39.56%,‘마른 편’이 11.79%,‘매우

살찐 편’이 8.85%로 나타났다.체형인식에 따른 실제 BMI지수는 ‘살찐

편’의 응답자들의 93.17%,‘매우 살찐 편’의 응답자의 47.22%가 정상으로

자신의 체형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희망체중 또한 연구 대상자

전부에게서 정상에 비해 낮은 체중을 선호함을 보였다.연구 대상자들의 대

부분이 마른체형이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높게 나타났기에,체형인식에 따른

체형만족도 사항에서도 체형인식이 ‘마른 편’일수록 체형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고(p<.001),체형인식이 ‘마른 편’일수록 체형관리의 관심도는 떨어져

(p>.001)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체형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실천의지 부족’과

‘시간부족’이 높게 나타났으며,체형관리의 주된 목적으로는 ‘건강을 위해’,

‘자기만족을 위해’,‘체중관리를 위해’등이 높게 나타났다.체형인식에 따라

체형관리를 위한 한 달 지출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체형인식이 마른 편의

경우는 ‘5만원 미만’이 70.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살찐 편이라 인식

할수록 체형관리를 위한 지출이 ‘10만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체형관리

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체형관리를 위한 한 달 지출비용 또한 높게 나타났으

며,최근 1년간 체형관리 경험 여부에서도 체형인식이 살찐 편일수록 ‘경험

했다’가 높게 나타나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둘째,연구대상자들의 체형관리 실태로는 전반적인 결과의 분석에서나,체

형인식에 따라서 분석 했을 때에도 ‘신체운동’과 ‘식사조절’이 높게 나타나,

연구 대상자들이 운동과 식사조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관리 이후 효과적인 면에서도 ‘신체운동’과 ‘식사조절’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에스테틱 및 체형관리실 이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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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에서나 효과적인 면에서나 운동과 식이조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체형관리 도중 부작용 여부의 결과에서는 ‘경험한 적 없다’를

응답한 연구대상자들을 제외하고,부작용을 경험한 연구대상자들을 체형인

식에 따라서 분석해 보았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이,대부분이 ‘어지럼증’이나

‘의욕상실’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체형관리 이 후 만족도에는,‘옷 입는

즐거움이 생겼다’,‘체형관리로 인해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등의 순으로 나타

났고,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후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체

형관리 후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7문항에 대해 Cronbach's

ɑ 0.878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연구대상자들의 올바른 식행동은 마른 편이 3.18점,보통이 3.09점,

살찐 편이 2.97점,매우 살찐 편이 2.79점으로 마른 편 일수록 올바른 식행

동을 한다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1).잘못된 식행동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역으로 점수화 하였는데 매우 살찐 편 3.77점,살찐 편 3.43점,보통

3.21점,마른 편 3.08점으로 살찐 편일수록 잘못된 식행동을 하고 있었다

(p<.001).전반적인 식행동 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른 편일수록 높은 점수가

나타나,올바른 식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행동 에서의 15문

항에 대한 신뢰도는 검증도 Cronbach'sɑ 0.823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체형만족도와 관심도 및 식행동과의 관계를 Pearson상관관계 분석

으로 실시한 결과 만족도와 관심도는 서로 부(-)의 상관관계,식행동은 만

족도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지만,관심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결과적으로 체형의 만족도가 높은 수록 체형관리의 관심도는 낮아

졌고,식행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형의 만족도가 높아짐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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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0-30대 여성들의 대부분이 평균 체중과 정상BMI임에도 불

구하고 자신이 살찐 체형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마른체형을

선호하고 살찐 편이라 인식 할수록 체형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스스로가 인

식하는 체형이 실제 비만도에 비해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었다.체형인식에

따라 체형관리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체형인식에 따라 체형의 만족도

가 높을수록 체형관리의 관심도는 낮아졌고,올바른 식행동의 점수가 높을

수록 체형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체형인식과 체형관리 행태와 식행동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젊은 여성들의 올바른 체형인식에 대한 정보로 건

강한 체형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와 앞으로의 체형관리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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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현대문명의 발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비만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생활양식과 건강행위 개선의 하나로서 최근 체중조절이 강조되고 있다.이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운동량의 부족과 영양의 과잉섭취가 체중증

가의 원인이 되어 사람들의 체형을 바꾸어 놓았으며,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단순

한 증상이 아닌 질병으로 규정되고 있어(WHO,1998)비만이 심각한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비만치료 및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최근 서구화된 미의 기준과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마른체형을 선호하는 풍조가 생겨나고,유행되고 있는 외모지상주

의로 인해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지도가 실제보다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사

람이 많으며,본인에 체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김

수영 등,1996).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마른 체형을 무조건 동경함에 따라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한 요요현상을 경험하고,일부에서는 체중에 대한 강

박 관념이 지나쳐 그릇된 신체상의 불건전한 식습관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박혜순 등,1997)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20대 여성들의 삶의 유형이 옷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대학교

로 진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옮기고 퇴사를 하기도 한다.

또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이나 출산도 한다.이처럼 20-30대 여성들은 자신

을 둘러싼 환경이 바쁘게 변화하는 시기이다.최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에 긍정적인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다.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

가율이 빠르게 증가였고,고학력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 임금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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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면서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 수준이 90년 53.2%에서 지난

해에는 67.3%로 임금격차가 크게 줄었다.특히,지난해 20대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은 남성의 93.3%로 거의 동일했으며,전문·기술·행정 관리직의 여

성 진출이 크게 확대됐다.최근 10년 동안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등 높은

지위 고소득 직종으로의 여성 취업 비중이 6.7%포인트 증가했다(매일경제

이코노미,2010).

최근 만혼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통계청(2009)은 여성의 초혼연령이

1995년 25.32세에서 2005년 27.72세 그리고 2009년 28.71세로 증가한 것

으로 발표하였다.지난 15년간 여성의 초혼연령은 약 3.39세가 늦춰졌으며,

지난 4년간에도 0.99세가 늦추어졌다.이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수준의 향상,취업률의 상승,자아성취

욕구 증대와 함께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으며,아울러 초혼연령이 상

승하고 있다.이러한 가치관에 의해 가족을 형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저출

산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승권,2009).

또한 생활의 변화에 따른 식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아주 쉽게 식생활을 해

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한다든지,아니면 지나치게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불균형적인 식생활이 문제가 된다.그것은 비만이나 성인병을 초래하

기도 하고,한편으로는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희망에서 비롯되어,

빈혈이나 거식증을 초래하기도 한다(현대인의 식생활,2008).특히나 젊은

여성들의 체중조절 방법 중 하나인 식이요법에서 여대생은 체중조절에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시기인 만큼 그에 관련된 정보나 식생활에 대한 관심

도 높다 라고 나타났다(송수현,2008).결국 잘못된 체형인식과 체중 조절

의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필요하다(이은경,

2009).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데이터모니터(Datamonite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이면 아시아 여성의 7%가 비만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특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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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비만문제가 심각해져,오는 2014년이면 한국 여성 18.4%가 비만

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아시아 소비자의 53%는 체중관리와 관련해

가장 큰 목표가 ‘체중 감량’이라고 답했고,실제 30%가 살을 빼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잘못 된 방법으로 체중관리를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체형인식에 관한 연구논문은 중·고등학생이나 여대생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여성에게 있어서 20-30대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기이기도 하며,체형관리는 물론 미용적인 부분에 있

어서의 관심도도 가장 높을 때이다.하지만 20-30대 여성들의 체형인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젊은 여성들이 외형적인 체형의 모습만이 아

닌 올바른 체형인식을 형성하고,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적절한 체중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와 식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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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 이후 체형관리 경험이 있는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인식에 따른 비만도,체형 만족도,체형관리 태도,체형관리

실태와 효과,체형관리 이후 만족도,올바른 식행동과 잘못된 식행동 여부와

체형만족도와 관심도 및 식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

다.

20-30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 체중을 바로알고 올바른 체형인식을 형성

하여 적절한 체중관리는 물론 체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하며,나아가서는 체형관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에 도

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젊은 여성들의 체형 인식도를 분석한다.

<1-1>20-30대 여성들의 체형인식에 따른,설문지 자가 기입

결과를 토대로 비만도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1-2> 20-30대 여성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 만족도를 분

석한다.

<1-3> 20-30대 여성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태도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2,젊은 여성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실태를 분석한다.

<2-1> 20-30대 여성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방법을

분석한다.

<2-2> 20-30대 여성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이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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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3,젊은 여성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식행동을 분석한다.

<3-1> 20-30대 여성의 체형인식에 따른 올바른 식행동을 분

석한다.

<3-2> 20-30대 여성의 체형인식에 따른 잘못된 식행동을 분

석한다.

<3-3> 체형만족도와 관심도 및 식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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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20-30대 여성들의 체형 인식도에 따라 비만도,체형만족도,

체형관리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20-30대 여성들은 체형인식에 따라 체형관리 실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3,20-30대 여성들은 체형인식에 따라 식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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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비만과 체질량지수(BMI)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을 초과한 에너지 불균형의 결과로

소비되지 않고 남은 과잉의 에너지가 지방 조직에 체지방이 누적됨으로써

체중이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다.'비만은 성인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는 말

이 있듯이 각종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만에서 비롯되며 심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규정되기도 한다.비만은 단순히 보기 싫은 미용 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인 것

이다.

비만의 유형을 세포와 관련지어 설명한다면,세포의 수 또는 크기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보통 정상인의 지방세포수는 250억-300억 개이다.그런데

이 지방세포의 수가 유달리 많다면 이는 비만이라고 볼 수 있다.혹은 세포

의 수가 정상인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세포의 크기가 크다면 비만이 될 수

있다.지방세포의 수는 유아기 및 청소년기에 결정되는데,성장과정에서 지

방세포의 수가 정상인보다 많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일 확률이 높다.

비만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환경적 요인,에너지 대사의 이상 등이

있다.통계학적으로 밝혀진 유전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보면,부모가 모두 비

만인 경우 자손이 비만일 가능성은 73%이나 어느 한쪽만 비만인 경우는

41%,부모가 모두 마른 경우도 9%가 비만이라고 보고 하였다(Kluthe,

Schuber,1985).비만 증 환자의 60∼90%에서 양친 또는 한쪽 부모에게

비만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한편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른

칼로리의 과섭취와 운동 부족이 환경적인 요인으로서의 비만의 원인으로 중

요하다(정연진,2009).내분비계의 이상에 의해 시상하부 질환,뇌하수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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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판정

<18.5 저체중

18.5∼ 22.9 정상

23∼ 24.9 과체중

>25 비만

부신 질환,갑상선 질환,난소기능부전 등으로 발생되는 비만 환자는 1% 미

만으로,비만의 원인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분비계 이상에 의

한 에너지 대사의 이상 또한 비만의 원인이 된다.

비만의 진단과 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체질량지수

(BMI;BodyMassIndex)를 사용한다.체질량지수는 체지방량을 간접적

으로 평가하는 도구로서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²)으

로 19-70살 성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대한비만학회,2001).1997년

WHO는 비만의 분류체계를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BMI25-30Kg/m²를 과체중,BMI30Kg/m²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기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비만의 위험인자와 유병률에 따라 유

럽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비만도를 측정하기 위해 체질량지수

(BMI)를 사용하였다.BMI18.5Kg/m²미만을 저체중군,BMI18.5-22.9Kg/m²

를 표준 체중군,BMI23-24.9Kg/m²를 과체중군,BMI25Kg/m²이상을 비만

으로 아시아-태평양기준으로 분류하였다(대한비만학회,2000).

Table1.대한비만학회의 BMI에 의한 성인의 과체중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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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형인식

체형은 신체계측치의 균형에서 볼 수 있는 신체의 모양이며,유전적소인,

체질,영양,질병 등 개인 개인적 특성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

성된 신체의 형태학적 특성이다(최선영,2005).반면 체형인식이란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지상태를 말하며,신체나 외모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

과 감정을 의미한다(이윤영,2010).

현대사회에서는 체중과 외모면 에서 저체중을 바람직한 체중으로 인식하

고 마른 체형을 선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과체중이라는 그릇된 체형인식을 가지고 있어,자신의

체형에 대한 낮은 경향을 빈번히 보인다(최선영,2005).정연진(2009)의 연

구에서 조금 살찐 체형으로 인식한 군에서 92.6%가 실제로는 정상체중으로

나타났고 매우 살찐 체형 인식군 에서도 58.3%가 실제로는 정상체중으로

본인의 실제 체형에 비해 인식체형의 주관적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박진화(2007)의 제3차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도 실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여성은 13.5%였지만,주관적인 체형

인식에서는 30.7%정도가 자신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경미(201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형인식에 대해

연구한 선행논문의 결과도 여학생의 경우 정상체중의 1%만이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51.2%는 자신을 살찐 체형으로 왜곡된 인식

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기준 없이 주관적인 왜곡

된 체형인식으로 객관적으로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만이라 판

단하는 잘못된 체형인식이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엄지원,2008).이러한

왜곡된 체형인식은 무분별한 체중조절 행위로 이어져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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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균형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체중조절 방법과 함께(김희선,2010),자기 체형에 대해 보다 과

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3.체형관리

체형관리는 화학적(Chemical),심리적(Psychological),전기적(Eletrical)

인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오늘날 현대인들은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체형관리는 신체에 관한 올

바른 지식과 전문적인 트리트먼트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형관리의 적용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1)수술요법

수술요법은 식이요법,운동요법,생활습관교정,약물요법 등 모든 치료법

에 실패한 사람 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지방흡입술은 국소마취

하에 피하지방에 저장성 지방용해액을 주입한 뒤 진공흡입기로 지방을 제거

하는 방법을 말한다.단기간에 체형을 날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

법이지만 통증,부기,멍,출혈,염증,지방 색전증,사망 등을 유발할 수 있

다(다이어트,이제는 끝내자,2010).평균체중보다 40kg이상 많이 나가거나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장 내 풍선 삽입하여 식사량을 줄

이는 위장내 풍선삽입술이나 복강경을 밴드로 묶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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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찰술(Gastricbanding),위를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인 베리아트릭 수술

(Bariatricsurgery)등이 시도 되고 있다.

2)약물복용

운동과 식사조절로 체중조절이 어려운 경우 보조적인 방법의 시도이다.

대체로 식욕을 억제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효용

과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을 전문의에게 처방받아 사용하여야 한다(서 숙,2004).

3)식이요법

식이요법은 체형관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영양소의 균형

을 맞추고 섭취에너지를 감소하여 초과 열량소비로 인해 잔여 신체 지방이

열량으로 연소되어 체중과 체형에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하지만 지나친

저 열량 식이는 기초 대사량을 저하시키고,수분과 단백질이 저하된 식사로

인해 체지방이 증가되는 현상을 가져와 일시적으로 체중은 감소하나 요요현

상이 쉽게 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이에 단백질을 충분이 함유하고 비타

민,미네랄 등의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인스턴트 건강식품이 도움이 된다

(손 숙미,2004).

4)운동요법

운동요법은 활동량을 증가시켜 섭취에너지보다 소비에너지를 증가시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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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된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이다(윤혜정,2008).운동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대사기능을 향상시키고,체지방을 감소시키며 식욕억제와 체중조절 후의 요

요현상도 예방 해준다.신체적 영향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심리적 안

정감과 자신감을 증진시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으로 근

육조직을 발달시키고,체지방만 감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운동은 강

하지 않고 가볍게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이 효과적이다.등산,조깅,자전거

타기,수영,줄넘기 등 유산소운동이 저장된 지방을 이용하는데 효과적이다.

운동은 15∼45분간이 적당하다(영양과 건강,2007).

5)마사지요법

다양한 수기법은 피부 내부의 근육계,신경계,순환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마사지로 근육강화,혈액순환촉진,신경이완,림프배수에 효과가 있으며 동

양에서 유래된 지압마사지,경락마사지,반사마사지,괄사,아율베딕 마사지

와 유럽의 림프드레나쥐와 아로마 마사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윤혜정,

2008).

6)슬리밍 화장품 이용

슬리밍(Slimming)제품의 주 기능은 살을 빼주는 것이라기보다,허벅지나

엉덩이,팔뚝 등의 고르지 못하고 물렁물렁한 살들을 팽팽하게 조여 주는

것으로서,대부분 셀룰라이트(Cellulite)로 이루어져 있는데,이것을 분해하

고 예방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울퉁불퉁한 지방층을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며(여성동아,2005)혈액순환,이완,지방분해,발한,피부탄력강



- 13 -

화,보습의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다(체형관리학,2009).

7)온열 요법

증기 열은 체온 상승과 심장 박동 및 맥박의 상승,세포 신진대사의 증가,

혈관 확장에 의한 홍반과 순환의 증가,표피의 모세혈관의 혈관의 확장과

그에 따른 혈압의 감소,땀샘의 자극,땀의 증가와 노폐물의 배출시킨다(이

정옥,2004).높은 온도의 물은 강한 항 염증성과 항 감염성을 가지고 있다.

온열 요법은 피하지방층의 지방분해에 효과적이며 신체조직에서 모세혈관

내의 혈액흐름을 촉진하여 세포재생효과를 준다(체형관리학,2009).

4.식습관

식습관은 영양섭취,건강유지 및 발달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인간이 환

경적,문화적,사회적 영향에 대응해서 후천적으로 학습한 생활양식이며,개

인의 기호에 따라 특정음식을 반복적으로 자주 먹는 식사의 패턴을 의미한

다.음식의 기호,음식에 대한 태도,식사할 때의 태도 등을 포함하며 태어

날 때에는 식품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점차로 식품에 대한 기호를 갖게 되

어 나름대로 식습관을 형성한다(임미경,2006).

각 개인의 식품과 식사에 관한 지식은 문화,가족의 배경,생활경험,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에 의해 형성되며,각 식품의 조리방법이나 식사 횟수,그

리고 식사예의 등도 문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이러한 식습관은 사회가 팽

창되면서 많이 변화하였고 평준화 되었다(21세기 식생활 관리,2009).

최근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한국인이 섭취하는 열량과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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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및 무기질,비타민의 양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30년 전보다 곡류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육류와 어류 등 단백질과 지방의 양은 계속 늘고

있다.당질의 에너지 공급량은 1965년 83.2%에서 2003년 61.2%로 줄어들

어 쌀 소비량의 감소와 축을 같이하고 있다.단백질 공급량은 같은 시기

58g에서 99.6g으로,지방은 21kg에서 84.3g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식생

활과 건강,2009).또한,현대사회에서는 과식을 권장하고 음식의 포장단위

가 더 커졌으며 고지방 식사가 문제가 되어(Stubbsetal,1995)비만을 초

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식습관 문제이다(김영설,2003).

식행동의 서구화에 따라 식사를 밥이 아닌 밀가루 음식으로 대체되는 경

향이 증가하고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서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

나 가정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외식 주문 등으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의

증가로 인한 편의식의 이용도 점차 보편화 되고 있다(이영남 등,1991).

사회구조와 생활양식 및 변화 동기는 개인과 가족전체의 식습관 변화를

가져와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또한 이상적인 식생활의 반복은 식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나쁜 식습관이 장기화 되는 것은 영양실조와 질병

의 유발을 초래한다(곽도화,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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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및 절차

1.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부산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여성 중

20세 이후에 한번이라도 체형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총 500부의 설문지를 2010년 8월10일부터 8월 31일 까지 배포하여 그

중 440부를 회수하였으며,이 중 내용이 불충분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응답

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33부를 제외하고 20대여성 225명,30대여성 182명

총 4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홍연숙(2005),이경애(2008),이경원(2008)의 설문지를

응용하여 재구성 하였으며 설문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신체계측은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그 측정값을 이용하여 BMI(체질량

지수)=몸무게(kg)/신장(m²)으로 산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체형관리 태도 및 인식도,체형관리 방법,체형관

리 이후의 효과 및 만족도,식행동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총 50문항이다.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지는 연령,결혼여부,교육정도,직업,소득수준,

키,몸무게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체형관리 태도에 관해서는 체형관리

시 어려운 점,체형관리 목적,지출비용,체형관리 경험 유무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체형인식에 관한 설문지는 이상적인 몸무게,현재체형인식,이상적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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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만족여부,체형관리 관심도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이중,체형만족여

부와 체형관리 관심도는 ‘매우 만족한다’5점,‘만족한다’4점,‘보통이다’3

점,‘만족하지 않는 편이다’2점,'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점으로 5점 척도

로 점수화 하였다.

체형관리 방법에 관한 설문지는 비만관련병원방문,약 복용,식사조절,신

체운동 등 11가지 체형관리 종류에 대한 문항을 만들어 구성하였다.

체형관리 이후의 효과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지는 체형관리 효과로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의 선택,부작용의 2문항과 체형관리 만족도는 건강증진여

부,외모에 대한 자신감,활동의 즐거움,옷 입는 즐거움,매력증진여부,체

형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여부,자신감 상승여부에 관한 7문항을 조사하였는

데,위 문항과 같이 '매우 그렇다'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다.

식행동에 관한 설문지는 전반적인 식습관 상태와 관련하여 바른 식행동과

바르지 못한 식행동으로 구성하였다.바른 식행동은 식사시간,아침식사 여

부,곡류군,어육류군,채소군,지방군,우유군,과일군의 5군의 균형 있는

섭취에 관한 습관 확인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동일하게 ‘매우 그

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다.바르

지 못한 식행동은 인스턴트,단 음식,짠 음식 섭취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방향으로 구성되어 역으로 점수화 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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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12.0v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20-30대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

하였다.

둘째,체형관리 태도 및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체형인식에 따라 교차분

석을 사용하여 카이검증을 하였다.

셋째,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체형관리 만족도,식행동에 따

른 Cronbach'sα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체형관리 만족도 및 식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체형인식에 따른 기

술통계와 F-검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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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및 고찰

1.일반적 특성

1)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행태 및 식행동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407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2와 같다.

연령은 20세-29세 이하는 225명(55.30%)으로 나타났고,30세-39세 이하

는 182명(44.7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여부는 미혼이 284명

(69.78%),기혼 123명(30.22%)으로 나타났다.최종학력으로는 대학교 졸업

이 가장 많은 143명(35.14%)으로 나타났고,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 129명

(31.70%),고등학교 졸업 116명(28.50%),대학원 졸업 19명(4.66%)순으

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전문직이 가장 많은 120명(29.49%)으로 나타났고,다음으로

무직(주부포함)78명(19.16%),사무직 76명(18.67%),학생 50명(12.29%),

판매/서비스직 42명(10.32%),기타 28명(6.88%),자영업 13명(3.19%)순

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100명(24.57%)으로

나타났고,다음으로 150만원 미만 77명(18.92%),25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73명(17.94%),35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71명(17.44%),450만원

이상 70명(17.2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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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

연령
20-29세 225 55.30

30-39세 182 44.70

결혼여부
미혼 284 69.78

기혼 123 30.2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16 28.50

전문대학 졸업 129 31.70

대학교 졸업 143 35.14

대학원 졸업 19 4.66

직업

무직(주부포함) 78 19.16

사무직 76 18.67

전문직 120 29.49

학생 50 12.29

판매/서비스직 42 10.32

자영업 13 3.19

기타 28 6.88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77 18.92

150-250만원 미만 100 24.57

250만원-350만원 미만 73 17.94

350-450만원 미만 71 17.44

450만원 이상 70 17.20

결측 값 16 3.93

표본 수 407 100.00

N :대상자수 ,% :백분율

Table2.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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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S.D.

신체계측

신장 407 162.36±4.98

체중 407 54.06±7.16

체질량지수(BMI) 407 20.90±8.24

2)신체계측

연구 대상자들의 설문지 자가 기입을 통해 얻은 신장,체중 결과를 바탕

으로 한 신체계측의 분석결과는 Table3과 같다.평균 신장은 162.36cm로

나타났고,평균 체중은 54.06kg,BMI지수는 20.90(정상)으로 나타났다.

이귀주 등(2006)성인여성의 체중감량에 관한 연구에서도 평균 신장

160.45kg,평균 체중 56.01kg,평균 BMI는 21.92kg(정상)으로 나타났고,

이윤영(2010)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평균 신장 162.35,평

균 체중 55.58kg,평균 BMI21.92kg/m²(정상)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

다.

Table3.신체계측

N :대상자수,M±S.D.: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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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인식도 N %

마른 편 48 11.79

보통 162 39.80

살찐 편 161 39.56

매우 살찐 편 36 8.85

전체 407 100.00

2.체형 인식도

1)체형인식

연구대상자들이 자각하는 체형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4와 같다.

보통이 가장 많은 162명(39.80%)으로 나타났고,다음은 살찐 편 161명

(39.56%),마른 편 48명(11.79%),매우 살찐 편 36명(8.85%)순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이 보통체형(39.80%)이라고 생각하는 경

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4.체형인식

N :대상자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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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S.D

F값 P값

체형인식

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48 N=162 N=161 N=36

희망체중 48.2±93.94 47.86±3.97 48.94±3.50 50.72±4.74 6.148 .000***

2)체형인식에 따른 희망체중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희망체중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5와

같다.희망체중으로는 매우 살찐 편 50.72kg,살찐 편 48.94kg,보통

47.86kg,마른 편 48.29kg으로 나타났으며,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48kg의

체중을 희망하였다.choi(1999)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상체중은

48.7kg으로 나타났고,엄지원(2008)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 체중은 48.65kg이었으며,이은경(2009)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이상체중이 48.83kg로 나타나 본 연구

와 일치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체중은 54.06kg으로 현재보다

5-6kg정도의 체중감량을 희망하였는데,전미숙(2004)의 여성의 체중관리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의 37.3%가 5-8kg체중감량을 희망

하였고,엄지원(2008)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평균 6.6.5kg의 체

중감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처럼,보통과 살찐 편의 경우 표준 체중임에 불구하고 체중감량을 희망

하였고,이는 마른여성을 선호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재보다 체중감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5.체형인식에 따른 희망체중

*p<.05,**<.01,***<.001,M±S.D.: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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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형인식에 따른 BMI지수

연구대상자의 설문지 응답을 통해 신장과 체중 값을 계산한 BMI지수를

체형인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6과 같다.체형인식에 따른 BMI지

수는,마른 편은 저체중이 40명(83.33%)으로 가장 높았고,보통은 정상

127명(78.40%),살찐 편도 정상이 150명(93.17%),매우 살찐 편 역시 정상

이 17명(47.22%)로 나타났다.연구대상자들은 체형인식이 보통인 경우에도

실제 BMI지수는 21.6%가 저체중 이었으며,살찐 편도 대부분이 정상체중

이었고,매우 살찐 편도 응답자의 반 정도가 정상체중으로 나타났다.송수현

(2008)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본인의 체형에 관한 주관적 인

식이 저체중군의 62.8%가 표준체중이라고 인식하였고 표준체중군의 26.4%

가 과체중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했다.

이처럼,체형인식에 따른 BMI지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자각하는 체형인식과는 달리 실제 BMI지수는 저체중이거나 보통체형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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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X2값 P값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 (%) N (%) N(%) N(%)

B

M

I

저체

중
40(83.33) 35(21.60) 4(2.48) 0(0.00)

299.153 .000***

정상 7(14.58) 127(78.40) 150(93.17) 17(47.22)

과체

중
0(0.00) 0(0.00) 7(4.35) 15(41.67)

비만 1(2.08) 0(0.00) 0(0.00) 4(11.11)

전체
48

(100.00)

162

(100.00)

161

(100.00)

36

(100.00)

Table6.체형인식에 따른 실제 BMI지수

*p<.05,**<.01,***<.001

4)체형인식에 따른 이상적 체형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이상적 체형에 대한 결과는 Table7과

같다.체형인식에 따른 이상적 체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대부분의 20-30대 여성은 체형인식과 관계없이 마른체형을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최근 서구화 된 몸매가 유행하며,신문

이나 방송 등의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체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 시키고 있

다.이러한 사회 현상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표준체중이나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조절 형태가 일반화 되고 있는 실

정이다(엄지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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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X
2
값 P값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 (%) N (%) N(%) N (%)

매우

마른체형
2(4.17) 2(1.23) 3(1.86) 2(5.56)

9.504 0.392

마른체형 26(54.17) 103(63.58) 99(61.49) 19(52.78)

보통체형 20(41.67) 57(35.19) 56(34.78) 14(38.89)

살찐 체형 0(0.00) 0(0.00) 3(1.86) 1(2.78)

매우

살찐 체형
- - - -

합계
48

(100.00)

162

(100.00)

161

(100.00)

36

(100.00)

Table7.체형인식에 따른 이상적 체형

*p<.05,**<.01,***<.001

5)체형인식에 따른 체형만족도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Table8과

같다.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체

형 만족도를 높게 평가 하였다.체형인식에 따른 체형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88.867,p<.001).체형인식에서 마른 편이 가장

높은 3.35점으로 나타났고,다음으로 보통 2.84점,살찐 편 2.03점,매우 살

찐 편 1.31점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연구대상들은 체형인식이 마른 편

일수록 체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엄지원(2008)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저체중군 2.74점,표준 체중군 2.10점,과체중군 1.37점 순으로

저체중 군일수록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왔고,좌혜진(2008)의 고등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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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S.D

F값 P값

체형인식

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48 N=162 N=161 N=36

체형만족도 3.35±2.84 2.84±2.03 2.03±1.31 1.31±2.45 88.867 .000***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저체중군 2.82점,정상 체중군 2.37점,과체중

군 2.63점,비만군 2.61점의 순서로 저체중일수록 체형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이는 연구대상자들이 마

른체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체형인식이 보통인 경우도 BMI는 정상이었지만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 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8.체형인식에 따른 체형만족도

*p<.05,**<.01,***<.001 ,M±S.D.: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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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S.D

F값 P값

체형인식

마른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48 N=162 N=161 N=36

체형관심도 3.19±3.60 3.60±3.73 3.73±3.83 3.83±3.63 5.945 .001**

6)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관심도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관심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으며,점수가 높을수

록 관심도를 높게 평가 하였다.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관심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945,p<.01).체형인식의 경우,매우 살

찐 편이 가장 높은 3.83점으로 나타났고,다음은 살찐 편 3.73점,보통

3.60점,마른 편 3.14점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연구대상자들은 체형인식

이 살찐 편 일수록 체형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김범식(2009)의 스포츠 센

터 회원의 BMI에 따른 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차이의 연구결과에서도 비만

할수록 체형관리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한인경(2004)의 성인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중 조절도에 대한 관심도가 20대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에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경향과 유사하였다.이는

20-30대 여성에게서 체형관리는 중요한 관심사중 하나로 사료된다.

Table9.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관심도

*p<.05,**<.01,***<.001 ,M±S.D.: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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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X
2

P값

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실천

의지부족
19(40.43) 79(49.07) 88(55.70) 18(50.00)

15.269 .432

시간부족 15(31.91) 45(27.95) 32(20.25) 9(25.00)

부작용

우려
2(4.26) 6(3.73) 7(4.43) 3(8.33)

방법선택의

어려움
10(21.28) 17(10.56) 18(11.39) 3(8.33)

경제적

이유
1(2.13) 8(4.97) 11(6.96) 2(5.56)

기타 0(0.00) 6(3.73) 2(1.27) 1(2.78)

합계
47

(100.00)

161

(100.00)

158

(100.00)

36

(100.00)

3.체형관리 태도

1)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의 결과는

다음 Table10과 같다.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실천의지 부족’이 마른

편40.43%,보통49.07%,살찐 편55.70%,매우 살찐 편 50.00%로 모든 체

형인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조명희(2003)의 연구 결과 에서도 실천의

지 부족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나,이는 대부분의 20-30대 여성이 직

장 및 육아등 사회생활로 인한 실천 의지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인해 높게 나

타났다고 사료된다.

Table10.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

*p<.0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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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의 주된 목적 (다중 응답)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의 주된 목적에 대한 결과는

Table11과 같다.체형관리의 주된 목적으로 마른 편은 ‘건강을 위해’와

‘자기만족을 위해’가(25.64%),보통은 ‘건강을 위해’(26.15%),살찐 편은

‘건강을 위해’(25.36%),매우 살찐 편은 ‘체중감소를 위해’(23.38%)로 나타

났고,모든 체형인식에서 ‘건강을 위해’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한인경

(2004)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의해서도 건강을 위해서가

45.4%,옷맵시를 위해서 34.0%,체중증가로 3.4%등의 순으로 나타나,주

목적이 건강을 위한 것이란 연구의 경향은 유사했지만,본 연구는 20-30대

젊은여성이 주 연구대상자인 만큼 자기만족을 위한다는 결과도 높게 나타나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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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 N (%) N (%) N(%)

체중감소를

위해
4(5.13) 29(10.25) 38(13.57) 18(23.38)

건강을

위해
20(25.64) 74(26.15) 71(25.36) 9(11.69)

멋진체형을

위해
19(24.36) 59(20.85) 45(16.07) 16(20.78)

주위권유 12(15.38) 47(16.61) 54(19.29) 17(22.08)

자신감을

위해
3(3.85) 7(2.47) 9(3.21) 3(3.90)

이성교제를

위해
0(0.00) 4(1.41) 4(1.43) 3(3.90)

자기만족을

위해
20(25.64) 63(22.26) 59(21.07) 9(11.69)

기타 0(0.00) 0(0.00) 0(0.00) 2(2.60)

합계 78(100.00) 283(100.00) 280(100.00) 77(100.00)

Table11.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의 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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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X2값 P값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 (%) N (%) N(%) N (%)

5만원

미만
33(70.21) 100(63.29) 89(55.97) 13(37.14)

17.762 .038*

5-10만원

미만
10(21.28) 35(22.15) 38(23.90) 11(31.43)

10-20만원

미만
4(8.51) 19(12.03) 19(11.95) 8(22.86)

20만원

이상
0(0.00) 4(2.53) 13(8.18) 3(8.57)

합계
47

(100.00)

158

(100.00)

159

(100.00)

35

(100.00)

3)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를 위한 한달 지출비용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를 위한 한달 지출비용의 결과

는 Table12와 같다.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를 위한 한달 지출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X
2
=17.262,p<.05).체형인식이 마른

편(70.21%),보통(63.29%),살찐 편(55.97%),매우 살찐 편(37.14%)모두

에서 체형관리를 위한 한달 지출비용으로 ‘5만원 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송수현(2008)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중조절에 비용을

투자하는 연구대상자중 5만원 미만이 전체의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만도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체중조절 비용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본 연구에서도 ‘5만원 미만’은 마른 편이라 인식할수록 높

게 나타났지만,‘10-20만원 미만’과 ‘20만원 이상’의 높은 지출의 경우는 체

형인식이 살찐 편일수록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Table12.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를 위한 한 달 지출비용

*p<.0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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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X
2
값 P값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 N (%) N(%) N (%)

경험이

있다
17(35.42) 93(57.76) 106(66.25) 26(72.22)

17.222 .001**
경험이

없다
31(64.58) 68(42.24) 54(33.75) 10(27.78)

합계
48

(100.00)

161

(100.00)

160

(100.00)

36

(100.00)

4)체형인식에 따른 1년간 체형관리 경험여부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1년간 체형관리 경험의 결과는 Table

13과 같다.체형인식에 따른 1년간 체형관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X
2
=17.222,p<.01).경험이 있는 경우 매우 살찐 편이 가장

높은(72.22%)로 나타났고,그 다음으로는 살찐 편(66.25%),보통(57.76%),

마른 편(35.42%)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대상자들은 체형인식이 살찐 편일수록 체형관리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살찐 편이라고 생각 할수록 1년간

체험관리 경험여부 또한 높게 나타났다.

Table13.체형인식에 따른 1년간 체형관리 경험여부

*p<.05,**<.01,***<.001



- 33 -

4.체형관리 실태

1)체형관리 방법 및 효과

연구대상자들의 체형관리 방법 및 효과의 결과는 Table14와 같다.체형

관리 방법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신체운동’이 가장 많은 342명으로

나타났고,다음으로 ‘식사조절’320명,‘체형관리 식품섭취’206명 등 순으

로 나타났다.한인경(2004),전미숙(2004),김범식(2009)의 선행논문에도 신

체운동,식사조절,식품섭취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체형관리

방법 중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난 것은 신체운동 (3.59)으로 나타났고,다음으

로 식사조절 (3.47),에스테틱 및 체형관리실 (3.2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연구대상자들의 체형관리 방법과 효과 모두 신체운동,식사조절

순으로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올바른 식습관과 체질

에 맞는 운동요법을 통해,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체중감량 후 살이 다시

찌는 요요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정석 다이어트로 일컬여 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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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성공적

이었다

성공적

이었다

그저

그렇다

성공적

이지

않았다

매우

성공적

이지

않았다

합계

(N)

M±SD

비만관련

병원방문
12 15 36 36 3 102 3.03±1.05

한약복용 11 24 70 38 5 158 3.01±0.93

양약복용 15 30 62 39 10 156 2.99±1.04

식사조절 8 31 104 157 20 320 3.47±0.85

신체운동 5 24 108 174 31 342 3.59±0.81

체형관리

식품섭취
22 36 97 47 4 206 2.88±0.95

가정용

운동기구
18 36 91 46 8 199 2.95±0.97

다이어트

웨어
18 27 42 14 1 102 2.54±0.97

에스테틱

및

체형관리실

10 6 63 53 5 137 3.27±0.90

바르는

화장품
39 44 55 15 0 153 2.30±0.96

땀빼기 29 38 92 26 0 185 2.62±0.91

Table14.체형관리 방법 및 효과

M±S.D.: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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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방법 및 효과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가장 효과적 체형관리 방법의 결과는 다

음 Table15와 같다.체형인식에 따른 가장 효과적 체형관리 방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신체운동’이 마른 편

(40,43%),보통(49.07%),살찐 편(55.70%),매우 살찐 편(50.00%)의 순으

로 모든 체형인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음으로는 ‘식사조절’이 마른

편(34.04%),보통(29.63%),살찐 편(18.87%),매우 살찐 편(25.00%)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연구대상자들을 체형인식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가장 효과적 체형

관리 방법으로 신체운동,식사조절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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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X
2
값 P값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 (%) N (%) N(%) N (%)

비만관련

병원방문
0(0.00) 9(5.56) 12(7.55) 3(8.33)

26.051 .516

한약복용 2(4.26) 6(3.70) 5(3.14) 1(2.78)

양약복용 2(4.26) 8(4.94) 15(9.43) 5(13.89)

식사조절 16(34.04) 48(29.63) 30(18.87) 9(25.00)

신체운동 18(38.30) 62(38.27) 67(42.14) 14(38.89)

체형관리

식품섭취
3(6.38) 8(4.94) 6(3.77) 0(0.00)

가정용

운동기구
1(2.13) 11(6.79) 8(5.03) 1(2.78)

다이어트

웨어
1(2.13) 1(0.62) 1(0.63) 1(2.78)

에스테틱

및

체형관리실

3(6.38) 8(4.94) 9(5.66) 2(5.56)

바르는

화장품
- - - -

땀빼기 1(2.13) 1(0.62) 6(3.77) 0(0.00)

합계
47

(100.00)

162

(100.00)

159

(100.00)

36

(100.00)

Table15.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방법 및 효과

*p<.0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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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도중 부작용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도중 부작용의 결과는 Table

16과 같다.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도중 부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마른 편의 경우 경험한 적 없다(37.50%),어

지럼증(25.00%),의욕상실(22.92)등의 순이었고,보통은 경험한 적 없다

(30.86%),어지럼증(23.46%),의욕상실(22.84%)등의 순이었고,살찐 편은

어지럼증(29.56%),의욕상실과 경험한 적 없다(24.53%)등의 순이었고,매

우 살찐 편은 의욕상실(25.71%),경험 한 적 없다(22.86),어지럼증 과 불

규칙한 생리(17.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경험한 적 없다 를 제외하고

연구대상자들 모두에서 ‘어지럼증’과 ‘의욕상실’이 높게 나타났다.김선경

(2007)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체형관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대상자 집단과 비만수준에 따라 분석한 집단 모

두에게서 어지럼증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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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X2값 P값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N (%) N (%) N(%) N (%)

어지럼증 12(25.00) 38(23.46) 47(29.56) 6(17.14)

25.501 .112

의욕상실 11(22.92) 37(22.84) 39(24.53) 9(25.71)

변비,설사 3(6.25) 15(9.26) 11(6.92) 2(5.71)

메스꺼움,

구토
2(4.17) 2(1.23) 8(5.03) 4(11.43)

불규칙한

생리
2(4.17) 11(6.79) 9(5.66) 6(17.14)

경험한 적

없다.
18(37.50) 50(30.86) 39(24.53) 8(22.86)

기타 0(0.00) 9(5.56) 6(3.77) 0(0.00)

합계
48

(100.00)

162

(100.00)

159

(100.00)

35

(100.00)

Table16.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도중 부작용

*p<.0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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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S.D

건강해졌다. 407 3.48±0.89

만족스러운 외모에 자신감이 생겼다. 407 3.54±0.83

활동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407 3.64±0.81

옷 입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407 3.79±0.84

이성이나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407 3.33±0.84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 졌다. 407 3.49±0.89

체형관리로 인해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407 3.65±0.88

4)체형관리 이후 만족도

연구대상자들의 체형관리 이후 만족도의 결과는 Table17과 같다.가장

좋아진 점으로 ‘옷 입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가 가장 높은 (3.79)로 나

타났고,다음으로 ‘체형관리로 인해 자신감이 향상되었다’(3.65),‘활동하는

것이 즐거워졌다’(3.6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조명희(2006)의 연구결과는

만족스러운 외모에 자신감이 생겼다(40.1%), 옷 입는 즐거움이 있다

(19.7%),등의 순으로 본 연구와 차이는 있지만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옷

입는 즐거움이 커졌다는 것에는 유의했다.

Table17.체형관리 이후 만족도

M±S.D.: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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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합계 F값 P값
M±S.D

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체형관리

만족도
3.48±0.70 3.64±0.62 3.53±0.63 3.53±0.81 3.57±0.65 1.279 .281

5)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이후 만족도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만족도의 결과는 Table18과

같다.5점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고 평가하였다.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체형 인식이 매우 살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Table18.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이후 만족도

*p<.05,**<.01,***<.001,M±S.D.: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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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식행동

1)체형인식에 따른 식행동

연구대상자들의 체형인식에 따라 올바른 식행동,잘못된 식행동,전체 식

행동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19와 같다.먼저 올바른 식행동은 5

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식

행동으로 평가 하였다.체형인식에 따른 올바른 식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92,p<.01).올바른 식행동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체형인식은 마른 편이 가장 높은 3.18점으로 나타났고,다음으

로 보통 3.09점,살찐 편 2.97점,매우 살찐 편 2.79점 순으로 나타나 체형

인식이 마른 편일수록 올바른 식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슬기

(2007)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체형인식에 따라 표준체형

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이 살찐 체형이라고 인식하는 집단보다 훨씬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마른 체형이라 인식 할수록 식행동

점수가 높았던 것과 유의하였다.다음으로 잘못된 식행동을 분석은 5점 척

도를 이용하여 역으로 점수화 시켜 분석하였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잘못된

식행동으로 평가했다.체형인식에 따른 잘못된 식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754,p<.001).잘못된 식행동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체형인식은 매우 살찐 편 3.77점으로 나타났고,다음으로 살찐

편 3.44점,보통 3.21점,마른 편 3.08점 순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의 체

형인식이 매우 살찐 편 일수록 잘못된 식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잘못된 식행동에는 인스턴트 식품,단 음식,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섭취에 대해 조사하였는데,한인경(2004)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에서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밥과 국 형태의 한식보다는 빵이나 시리얼과

우유 등으로 아침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으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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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201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외

식횟수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스턴트나 단 음식들은 음식열량이 높

아 이런 음식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비만해지기 쉽다.안홍석 등(2004)의 여

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에서도 과체중군에서는 폭식이나 인스턴트식

품 등을 많이 먹는 점에 응답률이 높았고 다른 체중군에 비해 식사량을 문

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과체중 일수록 잘못된 식습관이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이는 최근 서구화된 음식문화로 인해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

는 인스턴트 음식과 간식 섭취가 늘어나고,외식문화로 인해 자극적인 음식

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체형인식에 따른 전반적 식행동도 5

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식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하였다.체형인식에 따른 전반적인 식행

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343,p<.001).체형

인식에 따른 식행동 점수는 마른 편 3.1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음으

로 보통3.03점,살찐 편2.89점,매우 살찐 편2.67점의 순으로 연구대상자들

의 체형 인식이 마른 편일수록 올바른 식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식행동과 잘못된 식행동과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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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형인식

합계 F값 P값
M±S.D

마른 편 보통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올바른

식행동
3.18±0.69 3.09±0.56 2.97±0.60 2.79±0.73 3.03±0.62 3.892 .009**

잘못된

식행동
3.08±0.87 3.21±0.78 3.43±0.86 3.77±0.87 3.33±0.85 6.754 .000***

전체

식행동
3.13±0.63 3.03±0.51 2.89±0.56 2.67±0.63 2.96±0.57 6.343 .000***

Table19.체형인식에 따른 식행동

*p<.05,**<.01,***<.001,M±S.D.: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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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문항 번호 Cronbach'sɑ

체형관리 만족도 1,2,3,4,5,6,7 0.878

6.체형관리 이후 만족도와 식행동의 신뢰도 검증

1)체형관리 이후 만족도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다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

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α계

수를 산출하였다.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이상이면 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첫 번째 구성요소인 체형관리 후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20과 같다.체형관리 만족도의 7문항의 전체 신뢰도 값은 0.8이상으

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20.체형관리 이후 만족도의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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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문항 번호 Cronbach'sɑ

식행동
1,2,3,4,5,6,7,8

9,10,11,12,(13),(14),(15)
0.823

2)식행동의 신뢰도 검증

두 번째 구성요소인 식행동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21과

같다.식행동의 15문항의 전체 신뢰도 값은 0.8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21.식행동의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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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족도 관심도 식행동

만족도 1 -.239*** .287***

관심도 -.239*** 1 -.039

식행동 .287*** -.039 1

7.만족도,관심도,식행동 간의 상관관계분석

체형만족도와 체형관리 관심도 및 식행동의 관계는 어떠한지 Pearson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를 줄이고 단일차

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는 총합척도(SummatedScale)를 활용하

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체형만족도와 체형관리의 관심도

및 식행동의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는 Table22와 같다.만족도와 관심도

는 서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식행동은 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관심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체형

의 만족도가 높은 수록 체형관리의 관심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식행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형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

다.

Table22.만족도,관심도,식행동 간의 상관관계분석

*<.05,**<.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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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용과 외모에 관심도가 높은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외형적

인 체형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체중을 바로 알고 올바른 체형인식

을 형성하여 이를 통해 적절한 체중관리로 건강관리는 물론 체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나아가서는 체형관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며,균형 잡힌

식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서울,경기,부산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여

성 중 20세 이후에 한번이라도 체형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407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체형인식에 따른 비만도,체형 만족도,체형

관리 태도,체형관리 실태와 효과,체형관리 이후 만족도,올바른 식행동과

잘못된 식행동 여부,체형만족도와 관심도 및 식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대상자들의 신체계측의 결과는 평균 신장은 162.36cm로 나타

났고,평균 체중은 54.06kg,BMI지수는 20.90(정상)으로 나타났다.체형

인식도는 보통이 39.80%,살찐 편이 39.56%,마른 편이 11.79%,매우 살

찐 편이 8.85%로 나타났다.체형인식에 따른 실제 BMI지수는 살찐 편의

응답자들의 93.17%,매우 살찐 편의 응답자의 47.22%가 정상으로 자신의

체형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희망체중 또한 연구 대상자 전부에게

서 정상에 비해 낮은 체중을 선호함을 보였다.연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마른체형이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높게 나타났기에,체형인식에 따른 체형만

족도 사항에서도 체형인식이 마른 편 일수록 체형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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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체형인식이 마른 편 일수록 체형관리의 관심도는 떨어져(p>.001)유

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체형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실천의지 부족’과

‘시간부족’이 높게 나타났으며,체형관리의 주된 목적으로는 ‘건강을 위해’,

‘자기만족을 위해’,‘체중관리를 위해’등이 높게 나타났다.체형인식에 따라

체형관리를 위한 한 달 지출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체형인식이 마른 편의

경우는 ‘5만원 미만’이 70.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살찐 편이라 인식

할수록 체형관리를 위한 지출이 ‘10만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체

형관리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체형관리를 위한 한 달 지출비용 또한 높게 나

타났으며,최근 1년간 체형관리 경험 여부에서도 체형인식이 살찐 편일수록

‘경험했다’가 높게 나타나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둘째,연구대상자들의 체형관리 실태로는 전반적인 결과의 분석에서나,체

형인식에 따라서 분석 했을 때에도 ‘신체운동’과 ‘식사조절’이 높게 나타나,

연구 대상자들이 운동과 식사조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관리 이후 효과적인 면에서도 ‘신체운동’과 ‘식사조절’이 가장 높고,그

다음으로는 ‘에스테틱 및 체형관리실 이용’의 순으로 나타나,방법적인 면에

서나 효과적인 면에서나 운동과 식이조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체형관리 도중 부작용 여부의 결과에서는 ‘경험한 적 없다’를 응답한

연구대상자들을 제외하고,부작용을 경험한 연구대상자들을 체형인식에 따

라서 분석해 보았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이,대부분이 ‘어지럼증’이나 ‘의욕

상실’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체형관리 이 후 만족도에는,‘옷 입는 즐거

움이 생겼다’,‘체형관리로 인해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후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체형관

리 후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7문항에 대해 Cronbach's ɑ 

0.878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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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연구대상자들의 올바른 식행동은 마른 편이 3.18점,보통이 3.09점,

살찐 편이 2.97점,매우 살찐 편이 2.79점으로 마른 편일수록 올바른 식 행

동을 한다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1).잘못된 식행동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역으로 점수화 하였는데 매우 살찐 편 3.77점,살찐 편 3.43점,보통

3.21점 마른 편 3.08점으로 ‘살찐 편’일수록 잘못된 식행동을 하고 있었다

(p<.001).전반적인 식행동 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른 편’일수록 높은 점수가

나타나,올바른 식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행동 에서의 15문

항에 대한 신뢰도는 검증도 Cronbach'sɑ 0.823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체형만족도와 관심도 및 식행동과의 관계를 Pearson상관관계 분

석으로 실시한 결과 만족도와 관심도는 서로 부(-)의 상관관계,식행동은

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지만,관심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체형의 만족도가 높은 수록 체형관리의 관심도는 낮

아졌고,식행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형의 만족도가 높아짐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0-30대 여성들의 대부분이 평

균 체중과 정상BMI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찐 체형이라고 잘못된 생각

을 가지고 있었다.마른체형을 선호하고 살찐 편이라 인식 할수록 체형만족

도가 낮게 나타나 스스로가 인식하는 체형이 실제 비만도에 비해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었다.체형인식에 따라 체형관리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체

형인식에 따라 체형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형관리의 관심도는 낮아졌고,

올바른 식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체형인식

과 체형관리 행태와 식행동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젊은 여성들의 올바른 체형인식에 대한 정보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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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체형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와 앞으로의 체형관리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연구대상자가 서울,경기,부산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20-30대 여성이 중심으로 연구하여,10대와 40대 이후 여성을 포함 시키지

않음으로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

었다.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사지역과 연령대를 확대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수

정,보완 작성하여 표준화 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다.연구대상자들의 체형

인식 및 행태,식행동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객

관적인 측정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비만 스트레스나 대

중매체의 영향 등 체형인식과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의 상관관계

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이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앞으로의 연구에

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야 할 것이며,

측정 도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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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ypesofBodyManagementandEatingHabits

accordingtoBodyPerceptioninYoungWomen

-CenteredonWomenintheir20s-30s-

Lim SungHye

MajorinskincareandObesityManagement

Dept.ofCulturalindustry

GraduateschoolofCulturalindustry

SungshinWomen'sUniversity

The purposeofthis study is measure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obesity, body shape satisfaction, body management

attitude,body managementpracticesand effects,satisfaction after

body management, proper and improper eating habits, body

management satisfaction and interest level, and eating habits

body-shapesatisfaction foryoung women in their20sand30sto

be utilized as foundationalmaterials in the developmentofbody

managementprogramsinadditiontoproperhealthmanagementby

enablingproperweightmanagementandbalancedeatinghabit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women in their 20s-30s

residing in Seoul,Gyeonggi,and Busan areas thathad received



bodymanagementatleastoncefrom aftertheir20s.A totalof500

surveysweredistributedfrom August10thtoAugust31st,2010,of

which440werecollected.Among them,33surveyswereexcluded

while407surveyswereusedforanalysis.Thesurveyusedonthis

study consisted of50 totalquestions,including six demographic

questions,4questionsonbodymanagementattitude,5questionson

body perception,11 questions on body managementmethods,2

questions on effect after body management, 7 questions on

satisfactionafterbodymanagement,12questionson propereating

habits,and3questionsonimpropereatinghabits. Theanalysisof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SPSS 12.0 Program while all

empiricalanalysiswereshowntohaveasignificancewasverified

with a levelof0.05.Chi-squared testutilizing crosstab analysis

wasusedtoinvestigatebody perception andattitudewhileF-test

wasused to investigatebody managementsatisfaction and eating

habits.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s and determined by Cronbach's α

coefficient.

Theresultsofthestudyareasfollows.

First,theresultsofbodymeasurementsshowedthattheaverage

heightwas162.36cm,averageweightwas54.06kg,andBMIindex

was20.90(normal).Forbodyperception,39.80% respondednormal,

39.56% responded overweight,11.79% answered thin and 8.85%

answered very overweight.ActualBMIindex according to body



perception showed that 93/17% of respondents that answered

overweight and 47.22% of respondents that answered very

overweighthad normalBMIindexes,demonstrating a perception

higher than their actual body. For desired weight,allof the

research subjects showed a preference for weights lower than

normal.Mostoftheresearch subjectsresponded that'thin'tobe

the ideal body type. Even for body-shape satisfaction,higher

satisfaction was shown as body perception became 'thinner'

(p<.001) while interest in body management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to reduce as one's body perception became thinner

(p>.001).

Areas ofmostdifficulty during body managementforresearch

subjectswereshowntobecommitmentdifficultiesandlackoftime

whilethemain purposesforbody managementwereshown tobe

'forhealth',for'self-satisfaction'and 'forweightmanagement'.

The results of analysis on totalmonthly expenditures for body

managementaccording to body perception showed the following

results.Forsubjectswhoperceivetheirbodiestobethin,lessthan

‘50,000 Won’washighestat70.21% whilethoseperceiving their

body to be 'overweight',more than ‘100,000 Won’was highest.

Suchindicatesthatasinterestinweightmanagementincreases,the

totalmonthly expenditure also increases.Even forexperience in

bodymanagementinpast1year,moresubjectsthatperceivedtheir

body to be overweighthad a higherfrequency of'yes,Ihave

experienced'responses(p>.05).

Second, regarding body management practices for subjects,



'physical exercise' and 'dieting' shown the most responses in

overall analysis and analysis according to body perception,

demonstrating that subjects were most frequently involved in

exercise and dieting.In terms of effectiveness following body

management,'physicalexercise'and'dieting'washighest,followed

by 'use of aesthetic and body management shops'. For both

effectivenessand methodology,physicalexerciseand dieting were

seen to be important.For results on side effects during body

management, analysis was conducted for body perception on

subjects having experienced side effects yetwas notstatistically

significantwhilemostrespondedtohaving experienced'dizziness'

or'lossofinterest'.Forsatisfactionafterbodymanagement,most

responded 'Ihave joy wearing clothes'and 'my confidence has

improved in thanks to body management'.Forsatisfaction after

body management according to body percep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shown.The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for satisfaction after body management showed a

Cronbach'sɑ of0.878forthe7questions,indicatingreliability.

Third,propereatinghabitsaccordingtobodyperceptionshoweda

resultof3.18 forthin,3.09 fornormal,2.97 foroverweightand

2.79 forvery overweight,demonstr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thatpropereating habits were higheras the subjectwas

thinner (p<.01).In the case of improper eating habits,reverse

scoring was used and showed very overweight to be 3.77,

overweight3.43,normal3.21 and thin to be3.08,indicating that



eating habitsweremoreimproperasone was'moreoverweight'

(p<.001).Even for overalleating habits,scores were higher as

subjectwas'thinner',indicatingthepracticeofpropereatinghabits.

The15questionsoneating habitswereshowntobereliablewith

Cronbach'sɑ of0.823.

Fourth, the results of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body-shape satisfaction, interest and eating habits showed a

negativerelation(-)betweensatisfactionandinterestandapositive

(+)relationbetweeneatinghabitsandsatisfaction.However,eating

habits and satisfaction were not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relation.Ultimately,higher satisfaction in one's body

resulted in a reduced interestin body managementwhile higher

satisfaction with eathabits showed higher satisfaction in one's

body.

Consequently,Although mostfemales atthe age of20~30 are

normalinweightandBMI,theyhaveerroneousthoughtsthatthey

arecorpulent.ThemoreFemalesobservethemselvesascorpulent

andpreferslenderfigure,thelowersatisfactionlevelofbodytype

isshownandthebodytypeperceivedbywomenwereshowntobe

distortedcomparedtotheactualdegreeofobesity.Differencewas

shown forbody managementattitudeaccording tobody perception

whileinterestin body managementwasdecreased as satisfaction

forone's body increased.In addition,higherpropereating habit

scoresshowedhighersatisfactioninone'sbodywhilearelationship



wasshownbetweenbodyperception,typeofbodymanagement,and

eatinghabits.

In the future.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tilized as

foundationalmaterials in the development of body management

programsbyfacilitatingtheformationofhealthybodymanagement

andbalancedeating habitsby sharing information on properbody

perceptionsofyoungwomen.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20-30대 여성의 체형인식에 따른 체형관리 행태 및 식행동에 

관한연구를 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잠시 틈을 내어 평소 귀하의 생각과 행동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되며, 무기

명 으로 처리되오니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잘 활용하여 가치있는 학술적 연구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임성혜

                                                     담당교수 안홍석



Ⅰ.다음은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_ 세   

2. 귀하의 결혼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무직(주부포함)  ② 사무직  ③ 전문직  ④ 학생  ⑤ 판매/서비스직

   ⑥ 자영업   ⑦ 기타 (        )

5.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50만원미만      ② 150이상~250미만  ③ 250이상~350미만 

  ④ 350이상~450미만 ⑤ 450만원 이상

6. 현재 귀하의 체중, 신장은 ?

     신장 _______ cm                    체중 _______ kg



Ⅱ. 체형관리 태도 및 인식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무게를 써주세요

   

       ㅡㅡㅡㅡㅡㅡkg

2. 현재 귀하의 체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  ② 마른 편  ③ 보통  ④ 살찐 편  ⑤ 매우 살찐 편

3.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형은 무엇입니까?

   ① 매우 마른체형  ② 마른체형  ③ 보통체형  ④ 살찐 체형  ⑤ 매우 살찐 체형

4. 현재 귀하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 귀하는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매우 낮은 편이다.

6. 귀하는 체형 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실천의지의 부족  ② 바쁜 일과로 인한 시간부족  ③ 체중조절로 인한 부작용

   ④ 적절한 체형관리 방법 선택의 어려움  ⑤ 경제적 이유  ⑥ 기타 (          ) 

7. 귀하가 체형관리를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① 체중을 줄이기 위해  ② 멋진 체형을 위해    ③ 건강을 위해  

   ④ 자신감을 갖기 위해  ⑤ 이성교제를 위해     ⑥ 주위권유에 의해  

   ⑦ 자기만족을 위해     ⑧ 기타 (         )

8. 귀하가 체형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입니까?

  ① 5만원 미만  ② 5~10만원 미만  ③ 10~20만원 미만  ④ 20만원 이상 

9. 귀하는 지난  1년간 체형관리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번

호
항목

매 우 

성공적

이었다

성공적

이었다

 보통

 이다

성공 적  

 이지

않았다

 매우

성공적

 이지

않았다

①

 비만관련병원방문

 ( 지방흡입수술, 지방분해 주사/침 요  

   법 등 )

②
 한약복용

 ( 한방차, 감비차, 오가피, 화인 등)

③

 양약복용

 ( 설사 제, 이뇨제, 지방분해제, 식욕  

   감퇴제등 )

④

 식사조절

 ( 식사량 및 횟수 줄임, 단식, 

   one food등 )

⑤

 신체운동

 ( 조깅, 에어로빅, 걷기, 수영, 

   테니스, 헬스, 골프 등 )  

⑥

 체형관리 식품섭취

 ( 식이섬유, 생식, 특수 다이어트 식품  

   등 )

⑦

 가정용 운동기구

 ( 런닝머신, 스탭퍼, 고정식 사이클,   

    아령 등 )

⑧
 다이어트 웨어

 ( 올인원, 체형보정 의류 등 )

⑨

 에스테틱 및 체형관리실

 ( 마사지, 비만기계관리, 아로마 테라  

   피, 스파 등 ) 

⑩
 바르는 화장품

 ( 지방분해 크림, 발열 크림 등  )

⑪
 땀빼기

 ( 사우나, 찜질방, 불가마 등 )  

Ⅲ 체형관리 방법과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하가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체형관리 방법에는 어떤 종류의 것이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 해당 항목에 O표 하여 주십시오. (중복 가능)



번

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건강해졌다.

② 
만족스러운 외모에 자신감이 생겼

다.

③ 활동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④ 옷 입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⑤ 
이성이나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⑥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졌다.

⑦ 
체형관리로 인해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1. 귀하가 하신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체형관리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

오.

   (          ) 번

2. 귀하는 체형관리 도중 부작용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① 어지럼증       ② 의욕상실        ③ 변비, 설사      ④ 메스꺼움, 구토

  ⑤ 불규칙한 생리  ⑥ 경험한 적 없다  ⑦ 기타 (           )

3. 귀하는 체형관리를 통해 가장 좋아진 점이 무엇입니까?



번

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아침식사는 규칙적으로 한다.

② 식사는 적당한 양을 먹는다.

③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먹는다.

④ 식사는 천천히 먹는다.

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

⑥

하루에 두 끼 이상 채소류

(김치, 나물, 당근 시금치 등) 를 먹는

다.

⑦ 매일 과일을 먹는다.

⑧
하루에 두 끼 이상 곡류

(밥,빵, 감자 등)을 먹는다.

⑨ 
하루에 두 끼 이상 단백질 식품 (고기/

생선/계란/콩 등) 을 먹는다.

⑩
매일 유제품(우유,요쿠르트 등 ) 을 

먹는다.

⑪ 해조류를 먹는다.

⑫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먹는다.

⑬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을 섭취한

다.

⑭
단 음식( 예: 초콜렛, 아이스크림, 스낵

류, 탄산음료 )

⑮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

Ⅳ. 식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하의 식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O표 하여 주십시

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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